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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요즘 아내로 부터 가끔 듣는 잔소리(?)가 “당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이 세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반론한다. “아니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잘 길들여진 노예처럼, 뼈도 

없는 연체동물처럼, 당신이 하자는대로, 시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며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살고있는데.. 정말 고집센 사람을 못보았군..” 또 다른 항의를 한다. “아니 이 

정도 고집도 없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줏대도 없이 바람부는 대로 살면 참 좋겠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그런 경고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집은 신념이 아니라 <아집>이다. <고집>은 <편견>이 될 수 있다. <편견>은 

<독선>을 불러온다. 노인이 나이들수록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습>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념대로 <관>이 되어 응고되어 과정이다. 나의 삶과 사상과 지식이 

한쪽 방향으로만 편중되지 않키 위해서는 <균형>과 <관용>이 필요하다. 

현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 이념과 상반되면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불쌍한 놈으로, 그러다가 나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상종못할 놈, 나쁜 놈으로 바뀌다가 결국은 쳐죽일 놈으로 까지 변질된다. 

우리 세대는 친일파 잔재들로 건국한 이승만 정부, 군사독재 정권시절 등을 거치면서 

가장 정적들을 처단하기 쉬운 이념인 <빨갱이> 좌파이념에 길들여 있다. 또 세계 

전쟁사에 가장 잔인한 전쟁들은 모두 <종교 이념>을 앞장 세웠다. <우리>와 <그들>만이 

존재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 세대는 잘못된 이념이나 

편협된 사상을 가지기 쉬운 태생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정의>를 판가름할 수 없는 <위대함>일 

것이다. 내 생각과 사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나와는 다른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서로의 존엄성이 지켜질 것이다. 이것이 

<관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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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인 <똘레랑스>는 영어의 <tolerance>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관용, 아량, 

포용력>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情)>이라는 단어처럼, 한마디로 꼭집어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이 감성적 표현이라면 <똘레랑스>는 이성적 소리로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남을 

존중하라.”라는 평범한 진리라고나 할까.   

<똘레랑스>는 1598 년 앙리 4 세의 ‘낭트칙령’에서 유래된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은 왕의 

종교와 일치해야 했었다. 프랑스 국교는 카톨릭이었는데, 15 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한다. 1562 년 위그노들을 살해하기 시작함으로 ‘위그노 전쟁’이 시작된다. 이에 

앙리 4 세는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대신, 위그노(개신교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것이 낭트칙령이다. 유럽 최초로 한 국가에서 두개의 종교를 

허락한 대변혁이다. 그러나 절대왕권을 잡았던 루이 14 세에 이르자. 수십만명의 

개신교들을 살해(순교)한다. 이 피의 역사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중단되지만, 세계 

최대의 개신교 순교로 기록된다. 이런 피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이기에 모든 종교에 

대하여 <똘레랑스- 관용>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다스린다. 이런 사상이 프랑스인들 저면에 흐르면서 <끄쎄쥬 –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아집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똘레랑스>의 근본 이념이다. 하지만 요즘 신세대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내가 좋으면 되고, 내 새끼가 최고라는 의식은 물질 만능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이기도 하다. 또한 기독교의 본산인 유럽인들이 개신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얼까. 

젊은이들이 개신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믿는 개신교 종파만 정통 적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단으로 내치는 행위, 심지어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어느 종파에 구속된 전유물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다원주의를 

말함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부님에게도, 스님에게도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나 

이외에는 모두 이단이고 우상이라면 마치 <빨갱이> 이론처럼 극히 편협되고 폐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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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이다. 관용의 반대 개념인 <불관용 (앵똘레랑스)>은 지배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관용>은 <긍휼>이나 <동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흔히들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관용>은 <아량>과 같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가진자가 

못가진 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다. 전통적 계급사회에서 

사용하는 <베품>이 아니다. <관용>은 계급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이며, 동등관계이다. 

니체의 상대적 이론처럼 <주체>와 <객체>일 뿐, 언제든지 주체와 객체는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콜롬버스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 대륙 최초 발견자가 

될 수 있지만, 원주인인 인디언 입장에서는 천인공로할 침략자가 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흔히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관용>은 이해를 넘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나자나 힘도 없고 돈도 못벌고 고집만 센  <고집쟁이 늙은이>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내 스스로 <고집>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텐데..  

 


